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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서울인권회의 주요참석자 접견

- 황 총리, 북한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필수 요소임을 강조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및 실질적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당부

- 참석인사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간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의지표명 및 유엔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의 의의 평가

□ 황교안 국무총리는 북한인권을 주제로 하는 서울인권회의(11.11)

참석을 위해 방한한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前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로버트 킹(Robert King) 미국 북한인권특사

등 주요 참석인사들을 11. 12.(목) 서울청사에서 접견하였다.

※ 면담참석인사 : 마이클 커비 前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 바로네스 버

스컴 영국 상원의원, 이정훈 인권대사,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 마틴 리

홍콩 민주당 창립자, 소냐 비세르코 前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 비팃 문

타폰 前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수잔 숄티 디펜스포럼 회장,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

※ 서울인권회의 (11. 11)

o 주제: 마그나 카르타 800년: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찾아

o 국가인권위원회, 연세휴먼리버티센터, 세계기독연대(CSW), 북한반인도범죄철폐

국제연대(ICNK) 공동주최



□ 황 총리는 금번 서울 인권회의를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건설적
이고 뜻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평가하고, 커비 前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인사들의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고를 치하였다.

o 아울러, ‘14년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크게 제고하였음을 평가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이와 같은 모멘텀이 계속 유지․강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o ‘13. 3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로 설치, ‘14. 3월까지 활동
- 마이클 커비 위원장, 마르주끼 다루스만 위원 (현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위원으로 구성

o 보고서(‘14. 2월 발표) 주요내용
-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가 자행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 안보리가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과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COI의 후속조치를 담당할 현장기반

조직을 설치할 것 등을 권고(이에 따라 ‘15.6월 서울에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 참석인사들은 북한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면서 유엔
등에서의 북한인권문제 논의를 포함한 국제사회내 관심증대와 모멘텀
조성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간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o 또한, 최근 유엔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를 축하하고 동 사무소의

역할과 활동에 기대를 표하면서 한국정부의 관련지원을 평가하였다.

□ 황 총리는 북한인권문제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필수요소라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상황개선에 함께 노력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주
민의 민생개선 등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
이며, 유엔북한인권사무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하면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임을 설명하였다.

o 참석인사들은 한국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및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제반 노력에 공감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하였다.

붙임 : 참석인사 인적사항



 Michael Kirby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

▪ 시드니 대학교 석사 (법학)
▪ 캄보디아 인권 담당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 국제법률가위원회(Int'l Commission of Jurists) 위원장
▪ 호주 대법관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

 Baroness Buscombe (바로네스 버스컴) 영국 상원의원 

▪ 런던시티대 학사 (법학)

▪ 영국상원 인권위원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 및 7개부처

야당 예비장관(Shadow Minister) 역임, 1998년 이후

영국상원 의원

▪ Local World Media, Samaritans, Advertising Association 대표 역임

 이정훈 대외직명 인권대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영국 옥스퍼드대 박사
▪ 서울인권회의 조직위원장
▪ 통일부 정책자문위 인도주의분과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세이브NK 공동회장,
미래한국 회장

 Robert King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 특사 

▪ 터프츠대 박사 (국제관계)
▪ 미 하원 외교위 수석전문위원
▪ 북한인권 특사 (2009 – 현재)

인 적 사 항



 Martin Lee (마틴 리) 홍콩 민주당 창립자, 변호사

▪ 홍콩대 학사 (철학), Lincon’s Inn (런던) 수학

▪ 홍콩 민주당 창립자 및 의장(1994-2002)

▪ 홍콩 입법원(Legislative Council) 의원(1985-2008)

 Sonja Biserko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 

▪ 베오그라드대 학사 (경제학)
▪ 20년간 舊 유고슬라비아 외교부 근무
▪ 헬싱키 세르비아 인권위원회 설립자 및 의장(1995)
▪ 뉴욕변호사협회 인권상 수상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

 Vitit Muntarbhorn (비팃 문타폰)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 영국 옥스퍼드대 및 브뤼셀 개방대 수학
▪ 유엔 아동 납치· 성매매· 포르노 특별보고관(1990-1994)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역임(2004-2010)
▪ 태국 출라롱콘대 교수

 Suzanne Scholte (수잔 숄티) 디펜스포럼(미국 NGO) 회장

▪ 윌리엄 & 메리대 졸업 (영문학)
▪ 제9회 서울평화상(2008) 수상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부의장
▪ 북한자유동맹 의장 및 자유북한방송 명예회장

 Greg Scarlatoiu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NGO) 사무국장

▪ 서울대 학사 및 석사 (외교학), 터프츠대 석사
▪ 서울시 명예시민


